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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추진 배경

◇ 전기차 모터 등의 핵심소재인 희토류 산업은 발전 초기단계로서
품질의 신뢰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밸류체인을 위해 표준기반이 필요

◇ 일원화된 희토류 표준체계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품질의 소재·

제품을 보급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함

1  희토류 수요증대에 따른 선제적 산업 안정화 지원  

ㅇ 희토류*는 전기차 모터 등의 핵심소재로, 지속 수요증대가 예상되는

초기 신산업이므로 조기 산업 안정화를 위해 표준화 협력기반이 필요

* 희토류는 자동차 및 가전 모터의 영구자석, 친환경 모빌리티, 의료, 레이저,

렌즈, 디스플레이, 형광체 등 탄소중립과 차세대 산업의 핵심적인 요소 재료

2  희토류 산업의 품질 신뢰성 확보 필요

ㅇ 희토류는 소량으로도 제품의 물성과 가치변화가 큰 소재로 품질의

신뢰성을 위해 정확한 원소 함량 정보, 시험·분석평가 방법* 등이 필수

* 정량 정보와 통일된 시험·분석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체계를 지원

3  지속가능한 밸류체인을 위한 표준체계 일원화

ㅇ 편중된 자원 공급시장*의 Risk를 대비하고, 고품위** 희토류의 친환경적인

활용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재활용*** 표준을 지속 개발, 확충

* 희토류는 특정국(중국 등)에 편중되어 있어 자원 무기화의 우려가 높으므로,

중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활용 정보와 표준체계 마련이 필요

** 품위란 원 소재의 순도를 뜻함

*** 우리나라는 현재 ISO/TC 298(희토류) 분야에서 WG2(재활용) 표준을 선도하고

있어(재활용 표준 3종 모두 제안)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할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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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(참고) 희토류(Rare earth)란? >

ㅇ (정의)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란탄 계열
15개 원소와 스칸듐(Sc), 이트륨(Y)을 합친 17개 원소를 총칭

* 일반적으로 원자번호가 작은 희토류 원소(스칸듐∼유로퓸)는 경(輕)희토류,

그 외의 희토류 원소는 중(重)희토류(이트륨 포함)라 불림

구분 원소

경희토류
(8원소)

• 란탄, 세륨, 프라세오디뮴, 네오디뮴, 프로메튬, 사마륨, 
유로퓸, 스칸듐

중희토류
(9원소)

• 가돌리늄, 테르븀, 디스프로슘, 홀뮴, 에르븀, 툴륨,
이터븀, 루테튬, 이트륨

※ 원자량 기준(Gd, 64번)으로 경희토류와 중희토류를 분류

ㅇ (특성 및 용도) 원석은 보통 무르고 연성, 전성이 있으며 온도에
따라 반응성 변화, 물리적 성질로 광학적, 자기적 성질 등을 보유

* 첨단산업인 전자·전기 및 전기차에 사용되는 반도체, LED, 모터, 풍력터빈,
광학유리, 레이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

희토류 원소 및 용도

번호 이름(기호) 용도 번호 이름(기호) 용도

21 스칸듐(Sc) 알루미늄합금, 레이저 64 가돌리늄(Gd) 영구자석, 형광체
39 이트륨(Y)* 용사코팅, 세라믹 65 테르븀(Tb) 형광체, 영구자석
57 란타늄(La)* 연마, 촉매, 자석 66 디스프로슘(Dy)* 영구자석, 광섬유콘덴서
58 세륨(Ce)* 연사, 촉매 67 홀뮴(Ho) 레이저, 초전도재료
59 프라세오디뮴(Pr) 영구자석, 광섬유콘덴서 68 에르븀(Er) 광학유리, 레이저
60 네오디뮴(Nd)* 영구자석, 세라믹 69 톨륨(Tm) 형광체, 방사선량계
61 프로메튬(Pr) 원자력전지, 페인트 70 이터븀(Yb) 레이저. 콘덴서, 착색제
62 사마륨(Sm) 영구자석, 세라믹콘덴서 71 루테튬(Lu) 레이저, 고굴절렌즈
63 유로퓸(Eu) 형광체, 원자로제어봉

 * 희토류 내 세륨, 란타늄, 이트륨, 네오디뮴, 디스프로슘은 핵심 희소금속(15종-희토류, 탄탈륨, 

실리콘, 주석, 리튬, 코발트, 망간, 니켈, 타이타늄, 마그네슘, 텅스텐, 몰리브덴, 바나듐, 니오븀, 

백금족)으로 관리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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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산업 현황 및 표준화 동향

◇ 희토류의 국내외 교역규모와 활용도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

◇ 표준은 국가별로 주도 분야*가 달라 국제관계가 긴밀히 연결되어

있는 상황이고, 산업발전과 지원을 위해 다각도의 표준확충**이 필요
* 중국은 자원, 일본은 시험, 유럽은 유통, 미국은 지속가능성, 한국은 재활용 등

** 표준의 기반 마련부터 표준물질 도입, 품질/품위 분석, 재활용 표준 등이 필요

1  산업 현황

◇ 국제 산업

ㅇ (희토류 공급망) 원료(광석) → 기초소재(금속 합금 등) → 중간 소재·

부품(자석 등) → 최종제품 → 재활용 순환으로 이어지는 공급망

※ 희토류 공급망 예시(희토류 영구자석)

ㅇ (교역) 전세계 공급량은 `18년 157천톤에서 `28년 268천톤으로 증가

전망, 소비량은 `18년 135.3천톤에서 `28년 191.7천톤으로 증가 전망*

* 공급량은 연평균 5.5% 씩 증가, 소비량은 연평균 3.5% 씩 증가 추세

** 4차 산업혁명과 친환경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차, 풍력터빈 등의 산업에서

영구자석의 수요증가가 희토류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

원료 ⇨ 기초소재 ⇨ 중간 소재·부품 ⇨ 최종

→ → → → → → →

채광 선광
산화
정련

금속
합금

합금
분말

자석 모터 전기차

중국이 공급, 그 외 

호주, 미국 등

중국, 

말련 등

공급망 중국 집중, 일본·한국 

등 기술 존재하며 소량 생산

한국을 포함한 

선진국 기술 우위

<채광~정련> 환경 파괴 위험

(산성 오·폐수 및 방사성 폐기물)

<금속~자석> 원료 

경쟁력으로 주로 중국 의존

최종재까지 자원

보유국 진출 추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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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(가격)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(‘10년, 센카쿠 분쟁)로 급등 후 `12년부터

하락·안정세*를 유지, 최근 4차 산업혁명, 친환경에너지 수요로 상승**

* (상승요인) 취약한 공급-수요 구조 및 중국의 정책변화(수출쿼터, 수출세 등) 등

(하락요인) 신규 희토류 광산개발,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완화, 대체·저감기술 개발 등

** 최근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희토류 영구자석의 수요 증가로 영구자석의

주원료인 네오디뮴 및 중희토류를 중심으로 수요증가 및 공급부족으로 가격 상승

◇ 국내 산업

ㅇ (산업 전반) 정·제련 과정의 환경오염 사유로 국내 시설은 부재하나

기술 개발·보유* 중이며, 주로 중국 등으로부터 원료·원광이 아닌

희토류 (반)제품 형태로 수입하여 산업에 활용하고 있음

* 지론텍(충남대)이 호주 ASM의 투자를 받아 KSM 설립 등 희토류 산화물로부터 직접 고순도

금속으로 환원시키는 친환경 기술(LCE 플랫폼)을 보유 및 기술 발전 중

** LCE 플랫폼은 친환경, 고수율 등의 장점이 있으나, 원료 종류 및 품위에 대한 의존도

(고순도 필요)가 커 품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물질과 분석표준 등이 필요

ㅇ (가공) 희토류 혼합물, 원소별 형태로 수입하여 국내 가공이 가능하나,

부가가치 등의 문제로 주로 반제품 또는 제품에 가까운 형태로 수입

* 수입되는 기초소재에 대한 고부가가치 기술 수준이 낮아 일본, 프랑스 등에서

반제품 형태의 원료로 수입하는 형국

ㅇ (대체재 및 재활용) 국내는 희토류재활용을 위한 기술이 개발되었으나,

경제성, 시장여건등에의해 아직 널리 상용화되지 않음

- 정부 과제로 희토류 자석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을 개발하였으나

경제성 확보, 상용 인프라, 표준체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

* 일본, 유럽 등 재활용 기술 선진국은 폐배터리, 폐가전 등에서 습식제련, 물리적

분리/회수기술 적용을 통해 희토류 재활용을 일부 수행

** 중국 희토류 무기화 대비 희토류 소재 기초데이터 확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분리·

정제기술, 회수·저감·대체 원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고, 향후 상용화와 재활용

밸류체인 선도를 위해 재활용 표준 준비가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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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표준화 동향

◇ ISO 국제표준화 동향

ㅇ (국제표준) 희토류는 국제표준화기구(ISO)를 통해 2015년 ISO/TC

298(Rare earth)*로 창설되었으며, 국제표준 7종을 발행, 9종을 개발 중

* ISO/TC 298(희토류) : 중국을 간사로, 미국, 일본, 호주, 한국 등 35개국이 참여

- (WG1, 용어 및 정의) 주요 자원보유국인 중국이 주도하여 희토류

광물, 산화물, 금속, 합금 등 소재 관련 용어, 정의에 대해 표준화

- (WG2, 재활용) 한국이 주도하여 희토류를 포함한 산업 폐기물, 폐기

제품과 관련된 원소 정보, 재활용 관련방법에 대해 국제표준을 개발

- (WG3, 소급성 및 포장, 라벨링) 유럽의 주도로 광산에서 채취한

원광부터 제품까지 희토류 공급망 추적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발

- (WG4, 시험 및 분석) 일본 주도로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 및 폐기물의

희토류 함량 측정, 시험·분석방법에 대해 표준화

- (WG5, 지속가능성) 미국을 중심으로 희토류 채광을 비롯한 정제,

가공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산업표준에 대해 표준화를 추진

* 최근 자원보유국인 중국과 친환경 기조의 미국이 상호 견제하고 있어, 한국은

양국의 분쟁을 유발하지 않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표준화 활동을 추진 중

ㅇ (표준화 정세) 각국의 이권을 중심으로 표준개발이 이뤄지고 있어

국내 희토류 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해 산업 맞춤형 표준개발이 필요

ISO/TC 298(Rare earth)

분과 WG 1 WG 2 WG 3 WG 4 WG 5

분야
용어 및
정의

재활용
소급성 및
포장, 라벨링

시험 및
분석

지속가능성

국제
표준

발행
(7종)

2종 3종
(한국 제안)

2종 - -

진행
(9종)

- 1종
(중·한 제안)

1종 6종 1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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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주요국의 표준화 동향

 □ 중국

ㅇ 수출관리 강화 측면에서 환경오염을 빌미로 무기화하여 희토류 수출
규제 등을실시, 공급망 재구성과전략적 활용을위해희토류협회를출범

ㅇ (표준) ISO/TC 298(희토류)의 의장국 및 간사국으로 WG1(용어 및 정의)

에서 표준 2종을 발행, WG2~4에서 Project Leader 및 Expert 활동

 □ 일본

ㅇ 수출무역관리령등을통해수출관리, JOGMEC법* 개정등공급망정책을추진

  * (JOGMEC법) 천연가스·금속광물자원기구(JOGMEC, Japan Oil, Gas and Metals
National Corporation)를 설립하여 희소금속의 탐사 자금 공급, 해외 자원 개발 중

ㅇ (표준) ISO/TC 298(희토류)의 WG4(시험 및 분석) 컨비너를 수임하고
있고, 시험 및 분석 관련 표준 개발을 주도(불순물 측정 방법 개발 중)

  * 미·유럽·일삼국Critical Materials 회합(호주, 캐나다도참여)을통해희토류에협력체계강화
 □ 유럽

ㅇ 유럽원자재연합(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)* 구상, 국제 희토류
공업협회(REIA)** 조성을 통해 희토류 공급망을 재구상

  * (유럽원자재연합) 핵심 원자재에 대한 EU의 ‘개방형 전략적 자율성’을 ​강화하여
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원자재 공급 확보를 위한 연합 기구

** (희토류 공업협회) 최종 사용자 및 제품에서 나타나는 희토류 산업의 문제를
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 정보 수집 및 미래 희토류 산업 정보를 처리

ㅇ (표준) 지속가능성(WG5)은 최근 컨비너가 미국에서 프랑스로 변경

 □ 미국

ㅇ 수출관리 강화를위해국방권한법, 바이아메리칸조항* 등 다양한 방안을
도입하고, 공급망재구성을위해미·호 Critical Materials 협력협정을체결

  * 바이아메리칸조항 : 年 6,000억달러규모연방조달정책으로미국內제조및일자리창출
➊ 외국産조달허용요건엄격화, ➋ 바이아메리칸적용품목확대(상용 IT 제품등) 등

ㅇ (표준) ISO/TC 298(희토류)에서 환경을 고려한 WG 개설 요청으로
WG5(지속가능성) 분과를 신설, 지속가능성 표준개발 활동을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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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기업의 표준화 수요와 대응 방향

◇ 기업의 표준화 수요에 맞춰 신뢰성 높은 분석 표준과 표준물질,

업계 소통을 위한 용어통일, 재활용까지 다양한 표준 지원이 필요

1  표준화 수요

ㅇ 국내기업의 표준화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시행

*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사(기간 ‘22.8.15.~31, 300개社 중 56개社 응답 결과)

구분 현황(기준 : 기업 수, 중복 허용) 내용

희토류
표준의
필요성

- 기업의 68%가 희토류
표준이 필요하다고 응답

희토류 산업
현안

(수급문제 제외)

- 희토류 품질의 신뢰성
확보를 위한 측정,
분석체계(37%)가 필요

- 업계 소통(36%), 용어의
통일(27%)이 필요

필요 표준
분야

- 신뢰성을 위한 표준물질
도입(21%)이 필요

- 재활용 및 친환경
표준(11%)이 필요

기대효과

- 표준 도입으로 관련업계
협업 활성화(68%)와
기준 통일(50%) 등이
기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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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대응 방향

◇ 희토류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체계 확충

ㅇ 희토류 제품의 원소·함량 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고, 산업의 기준이
될 수 있는 표준물질을 도입하여 산업 기준을 일원화

ㅇ 국내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량분석을 위한 시험·분석평가 방법을

다양화하고, 정확도와 활용성이 향상된 측정 표준방법*을 확충

  * 희토류의 가공 단계별, 용도별, 기기별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

◇ 자원 수급 Risk를 최소화하는 재활용 표준기반 마련

ㅇ 자원 의존도를 최소화하고, 친환경 추세에 부응하며 독립적인 국내

선순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희토류 재활용 표준화를 추진

ㅇ 기업의 수요와 재활용이 필요한 용도를 우선 고려하여, 모터 관련

재활용 표준*을 개발하고 도입을 추진

  *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등의 원료로 수요가 지속 증가 추세이나 재활용은 미흡

◇ 산업 안정화를 위한 용어 통일, 전문가 표준협력 체계 구축

ㅇ 기업 수요에 맞춰 희토류 가공 소재 및 제품 용어 표준* 개발 추진

  * 활동을 종료한 ISO TC 298의 WG1을 되살려 한국 주도로 표준 제정 추진

ㅇ 희토류 표준의 수요조사, 제안, 검토, 등록까지 전주기에 걸쳐
표준화 활동*을 지속 추진 및 표준개발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

  *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(전기차 모터용 희토류 표준화 및 국제협력 기반 조성,
‘21.5월~,1.2억/년으로 총 4.3억)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 중

ㅇ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, 우리나라의 표준입지 확보, 표준

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속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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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비전 및 목표

비전
희토류 표준 체계화를 통한

신뢰성 있고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

목표

 ◈ 품질 신뢰성과 재활용을 위한 시험·분석, 재활용 표준개발

 ◈ 희토류 산업 안정화를 위한 표준 전문가 협력체계 마련

 

표준물질 3종 도입 + 국제표준(ISO) 8종 제안  

+ 국가표준(KS) 12종 제정( ’22∼ ’30)

표
준
화

3
대

전
략

‧
5
대

추
진

과
제

  희토류 산업의 품질 신뢰성 확보

 ➊ (표준물질 도입) 희토류 원소의 물질 기준 확립 

 ➋ (시험·분석표준 개발) 정량분석을 통한 정확도·활용도 향상

  지속가능한 재활용 표준체계 구축

 ➌ (재활용표준 개발) 자립적인 선순환 공급망 구조 강화 지원

  산업 안정화를 위한 용어 통일, 표준협력 기반 마련

 ➍ (용어표준 개발) 기업의 수요에 맞는 가공제품 용어표준 개발

  

 ➎ (표준협력 체계) 산·학·연 전문가 중심의 전주기 표준협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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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추진 과제

◇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물질 도입과 시험·분석 표준 개발,
선순환 공급을 위한 재활용 표준, 제품 용어표준 등*을 개발(~30년)

* 표준물질 3종, 시험·분석 표준 4종, 재활용 표준 3종, 용어표준 1종

◇ 국내외 산·학·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표준협력 전문가 체계를

구축하고, 국제사회 입지 확대를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*을 지속
* 2023년 희토류 국제표준화 회의의 국내 개최 추진

1  희토류 산업의 품질 신뢰성 확보

➊ (표준물질 도입) 희토류 원소의 물질 기준 확립

ㅇ 국내 산업계*는 중국산 희토류를 중국 내 또는 일본에서 고순도

가공 후 수입하여 사용 중이나 정확한 물질 정보(품위)의 파악이

어려워 정량분석을 위한 표준물질의 개발이 필요

* 표준물질은 영구자석인 네오디뮴(Nd-Fe-B), 반도체·유리 연마제 등 다양한

용도에 필요하고 관련 기업은 케이씨텍, 나노신소재, 인오켐, 삼성전자 등이 있음

ㅇ (물질 기준) 화학적 특징의 유사성*으로 정량분석이 어려운 희토류

원소의 함량별 표준물질(CRM)** 제조기술 개발을 통해 물질 기준 확립

* 동위원소(원자번호가 같으나 질량이 다른 원소)의 수가 많아 분석이 어려움

** 희토류 금속이나 산화물, 불화물 등 희토류 화합물의 표준물질(CRM, Certified

Reference Material)의 별도 개발이 필요

ㅇ (기대효과) 희토류 물질 상태(금속, 산화물, 불화물) 별 표준물질 개발로

정확한 희토류 소재의 순도 분석과 수급 소재의 품위 신뢰성 향상

구분 표준개발 대상 일정 비고

표준물질
(3종)

❶ 희토류 금속 표준물질

❷ 희토류 산화물 표준물질

❸ 희토류 불화물 표준물질

’24∼’27

’25∼’28

’27∼’30

신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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➋ (시험·분석표준 개발) 정량분석을 통한 정확도·활용도 향상

ㅇ 희토류 기초 물성 DB*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표준 시편, 분석이

부재하고, 소재 원천 기술 활용에 대한 분석 지원 등이 필요

* 소재 순도를 비롯한 단일·복합 소재에 대한 상태도, 열용량, 표면장력, 열전도도,

전기전도도 등 고품질 표준 데이터의 확보와 측정·분석이 필요

ㅇ (정량분석) 희토류정량분석의 정확도·활용도 향상을위해 글로우 방전

질량분석법(GD-MS)*을 이용, 신규 희토류 정량분석 기술 개발

* 글로우 방전 질량분석법은 신뢰성이 있으나, 미국표준협회에서 구리(Cu), 알루

미늄(Al), 규소(Si)와 같은 범용 원소에 해당하는 표준분석법만 존재

ㅇ (특성분석) 다양한 형태(분말, 펠렛 등)로 이용되는 희토류 소재의 특성과

품질을 분석하는 기술 개발

ㅇ (기대효과) 정량분석이 어려운 희토류 분석 표준개발을 통해 제품

수급 시 정확한 품위를 파악할 수 있고, 희토류 분말 특성 표준개발을

통해 희토류 분말의 열용량, 전도도 등 신뢰성있는 물성 파악이 가능

구분 표준개발 대상 일정 비고

시험·분석표준
(4종)

❶ 희토류 정량분석을 위한 GD-MS
분석표준

❷ 희토류 분말 입자 특성 분석 표준

❸ 희토류 분말 소결 특성 표준

❹ 희토류 원소가 포함된 폐자석의
측정방법(ISO DIS 22928)

’24∼’29

’24∼’29

’25∼’30

’18∼’25

신규

신규

신규

KT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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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지속 가능한 재활용 표준체계 구축

➌ (재활용표준 개발) 자립적인 선순환 공급망 구조 강화 지원

ㅇ 폐 희토류 자석 등의 재활용과 기술 경쟁력 확보, 원활한 공급망

구축을 위해 분리, 수거, 배출 관리 개선 표준 가이드가 필요

ㅇ (모터, 코팅 재활용표준) 희토류가 포함된 모터의 효율적이고 선별적인

재활용을 위해 정보 표기 기준과 자석 코팅층 정보 표기 기준 마련*

* 모터 제조사에서 모터 자석이 희토류 자석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는 표준 도입을

통해, 비희토류 자석 모터의 불필요한 해체를 방지하고, 희토류 모터의 코팅을

제거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분류(이를 모터 또는 자석의 표준화된 위치에 표기)

ㅇ (기대효과) 재활용 표준을 통한 소모비용의 절감과 친환경 재활용률

향상, 궁극적으로 희토류의 자립 선순환 공급망 구조 강화로 자석

뿐 아니라 전 범위 산업에 걸친 원료 선순환 밸류체인 구축 기대

구분 표준개발 대상 일정 비고

재활용표준
(3종)

❺ 모터자석의 희토류사용여부 표기표준

❻ 코팅에 따른 자석 분류 표준

❼ 희토류 – NdfeB 폐자석 – 분류, 요구
사항 및 승인조건 표준(ISO DIS 24544)

’25∼’30

’23∼’28

’19∼’25

신규

신규

생기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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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 산업 안정화를 위한 용어 통일, 표준협력 기반 마련

➍ (용어표준 개발) 기업의 수요에 맞는 가공제품 용어표준 개발

ㅇ 자화전자, 나노테크 등 국내 주요 자석업체는 중국 현지화를 통해

네오디뮴 자석(Nd-Fe-B)을 반제품 형태로 수입*, 가공·판매 중으로

희토류 가공(반)제품과 관련된 용어 표준개발이 필요

* 희토류 영구자석의 연간 수입규모는 약 3,880톤 수준(5년 평균, HS 8505119000)

ㅇ (용어표준 개발 ) 국내 희토류 산업에서 기업의 수요가 많은 희토류

반제품 표준의 개발 및 제안* 추진
* 현재 광물부터 중간 소재 단계의 용어 및 정의에 관한 국제표준(ISO 22444-1,

ISO 22444-2) 부합화가 진행 중이나, 반제품에 관한 용어 표준이 부재

ㅇ (기대효과) 산업 수요가 많은 반제품 표준개발을 통해 국가 및 산업 간

용어 통일, 이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 기대

➎ (표준협력 체계) 산·학·연 전문가 중심의 전주기 표준협력

ㅇ (표준협력 체계) 희토류 전문가 Pool과 기구축된 전문가 네트워크를

활용*하여 표준안 개발부터 제안, 등록까지 전주기 활동을 지원

*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표준연계를 위해 산·학·연으로 구성된 희토류 전문위

원회 등 네트워크 활용 희토류 표준협력 전문가 체계 구축

ㅇ (국제협력 활동) 우리나라가 제안 예정인 표준을 주제로 희토류

전문가를 초청하여 희토류 관련 행사* 개최

* ISO/TC 298(희토류) 총회의 국내 개최를 추진(’23년)하고, 한-중 희토류 포럼 등

관련 전문가를 초빙, 주요국(중, 미, 일 등) 표준화 전략 파악 및 협력을 강화

구분 표준개발 대상 일정 비고

용어표준
(1종)

❽ 모터, 형광체 등 제품 용어 및 정의에 
   관한 표준

’24∼’30 신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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Ⅵ. 표준화 3대 전략, 5대 추진 과제 일정

1. 희토류 산업의 품질 신뢰성
확보 추진 과제

추진일정 국
제
표
준

국
가
표
준

비

고

관련기업
`22 `23 `24 `25 `26 `27 `28 `29 `30

표준
물질 
도입

 ➀ 희토류 정량분석용 희토류 금속 표준물질 표준물질 신규

케이씨텍, 
나노신소재,
그린리소스 
인오켐 등

 ➁ 희토류 정량분석용 희토류 산화물 표준물질 표준물질 신규

 ➂ 희토류 정량분석용 희토류 불화물 표준물질 표준물질 신규

시험·
분석
표준 
개발

 ➀ 희토류 정량분석을 위한 GD-MS 분석표준 O O 신규

 ➁ 희토류 분말 입자 특성 분석표준 O O 신규
희성촉매,  
한경TEC 

등

 ➂ 희토류 분말 소결 특성 표준 O O 신규
삼성전자, 

SK하이닉스, 
LG전자 등

 ➃ 희토류 원소가 포함된 폐자석의 측정 방법 
    표준 (ISO DIS 22928) O O

진
행
중

NH리사이텍
컴퍼니,성림
첨단산업

2. 지속 가능한 재활용 표준체계
구축 추진 과제

추진일정 국
제
표
준

국
가
표
준

비

고

관련기업
`22 `23 `24 `25 `26 `27 `28 `29 `30

재활용
표준 
개발

 ➄ 모터 자석 내 희토류 첨가 표기 관련 재활용 표준 O O 신규

NH리사이텍
컴퍼니,성림
첨단산업

 ➅ 자석 코팅제 관련 재활용 표준 O O 신규

 ➆ 희토류 - NdFeB 폐자석 - 분류, 요구사항 
    및 승인 조건 표준 (ISO DIS 24544) O O

진
행
중

   희토류 원소의 재활용 - 산업 폐기물 및 폐기 
   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사항 표준 
    부합화 (ISO 22450)

- O
부
합
화

   희토류 원소의 재활용 - 산업 폐기물 및 폐기 
    제품의 희토류 원소 측정 방법 표준 부합화 
    (ISO 22451)

- O
부
합
화

3. 산업 안정화를 위한 용어 통일,
표준협력 기반 마련 추진 과제

추진일정 국
제
표
준

국
가
표
준

비

고

관련기업
`22 `23 `24 `25 `26 `27 `28 `29 `30

용어
표준
개발

 ➇ 모터, 형광체 등 제품 용어 및 정의에 관한 표준 O O 신규

나노신소재, 
자화전자, 
나노테크 

등

    광석, 광물, 산화물에 관한 용어 및 정의 표준 
    (ISO 22444-1) - O

부
합
화

    금속, 합금에 관한 용어 및 정의 표준 
    (ISO 22444-2)  - O

부
합
화

표준
협력
체계

 산·학·연 전문가 중심의 표준화 협력 - - -
희토류 

표준화 추진 
협의체

: 국제표준 개발 기간 : 국가표준 개발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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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표준화 3대 전략, 5대 추진 과제

< (참고) 국내 희토류 산업 관련 기업 >

구분 원소 용도 관련기업

신뢰성 확보
(물질·분석)

/
용어 표준
관련

전희토류
원소

• 영구자석인 네오디뮴
자석(Nd-Fe-B), 연마제, 
배기가스 촉매, 밀링미
디어 제조, 배기가스
촉매, 페라이트 자석
제조, 용사코팅, 밀링미
디어용 비드, 배기가스
촉매 제조 등

• 그린리소스, KSM테크놀
로지, 자화전자, 케이씨
텍, 나노신소재, 인오켐, 
희성촉매, 한경TEC, 쎄
노텍, 유니온머티리얼, 
태평양금속, 현대자동
차, 삼성전자, SK하이닉
스, LG전자, 삼성전기, 
삼화콘덴서 등

재활용 표준
관련

네오디뮴,
디스프로슘

• 영구자석인 네오디뮴
자석(Nd-Fe-B), 페라이
트 자석 제조

• 성림첨단산업, NH리사
이텍컴퍼니

전략 추진 과제 표준개발 대상 비고

 희토류
산업의
품질
신뢰성
확보

❶ 표준물질 도입
· 희토류 원소의 물질
기준 확립

➀ 희토류 금속 표준물질
➁ 희토류 산화물 표준물질
➂ 희토류 불화물 표준물질

표준물질
3종 도입

❷ 시험·분석표준 개발
· 정량분석을 통한
정확도·활용도 향상

➀ 희토류 정량분석을 위한
GD-MS 분석표준

➁ 희토류 분말 입자 특성
➂ 희토류 분말 소결 특성
➃ 희토류원소가포함된폐자석의
측정(ISO DIS 22928-1)

국제표준
8종 개발 지속가능한

재활용
표준체계
구축

❸ 재활용표준 개발
· 자립적인 선순환
공급망 구조 강화
지원

➄ 모터 자석의 희토류 사용
여부 표기 표준

➅ 코팅에 따른 자석 분류표준
➆ 희토류 – NdfeB 폐자석 –
분류, 요구사항 및 승인조건
(ISO DIS 24544)

 산업안정화
위한
용어통일,
표준협력
기반 마련

❹ 용어표준 개발
· 기업의 수요에 맞는
가공제품용어표준개발

➇ 모터, 형광체 등 제품 용어
및 정의에 관한 표준

❺ 표준협력 체계
· 산·학·연 전문가
중심의전주기표준협력

표준안 개발부터 제안, 등록까지
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,
국제회의 국내 개최 추진 등

희토류
표준화 추진
협의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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